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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삶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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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이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경험한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 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8명의 중년 기

혼 여성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

구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2개의 하위구성요소와 14개의 구성요소 그리고 최종적으로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상담 훈련과 활동을 거치면서 자기이해가 증진되고 자신의 변

화를 경험했고, 타인과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었으며, 갈등에 대한 관점과 대처방식

이 변화했으며,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 공부

하고 성찰하면서 내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훈련과 활

동이 상담자의 전문적 역량의 증진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도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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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 사이트인 ‘커

리어넷’에 가입한 회원들 중에 상담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81.4%, 남성은 18.6%로 나타났다(커리어넷, 2021). 

이러한 결과가 상담 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

을 보여주듯, 실제 상담 분야 종사자의 성별 비율

은 여성 81.3%, 남성 18.7%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용노동부, 2012). 한편 한국상담학회의 전

문상담사 인력 현황을 보고한 이형국(2018)에 

따르면 학회에서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

람들의 연령 분포가 39세 이하 14.3%, 40∼49세 

33.1%, 50세 이상 52.6%로, 중년기에 해당하는 사

람들이 전체 비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상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

가 중년기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분야에 

중년기 여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 데

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출

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지내다가 자아실현

을 위해 상담 분야를 선택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상담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전환하

게 되는 경우(김을란, 2015; 이기쁨, 2019; 조은희, 

2015), 또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시작했거나, 자신이 치유 받았던 것처럼 타인에게

도 치유의 경험을 제공해 주고자 상담자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권석만, 2012; 김창운, 2017; 최희

주, 김영근, 2020; 허재경, 신영주, 2015) 등 중년

기 여성들이 상담 분야에 입문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물론 여성이 상담 분야에서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이유에는 중년기 이전에 상담 분야

로 입문해 수련이나 상담 관련 활동을 지속해 오

다가 자연스럽게 중년기로 접어든 경우도 포함될 

것이다. 중년기라는 시기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했

을 때, 중년기에 상담 분야에 입문한 경우든 상담 

분야에 입문한 이후 중년기를 맞이한 경우든 여

성 상담자들의 삶에 중년기의 발달적 특징은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년기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영향력

이 최고조로 증가하며, 지혜와 포용력 등이 절정

에 달하는 시기인 동시에 안정성이 가장 두드러

진 시기로, 자기 확신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능력

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유감이 충만한 시

기이다(임효영, 2001; Orth, Maes, & Schmitt, 2015). 

Jung(1954)은 중년기가 되면 이전에 가치를 두었

던 삶의 목표와 과정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면

서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이 시작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적 성장이 이루어진

다고 하였다. 또한 Erikson(1963)은 중년기의 위기

를 잘 극복하면 다음 세대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데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생산성(generativity)이라는 덕목이 발달되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은 삶의 목적과 과정 및 선택에 

대해 회의감을 느껴 침체(stagnation)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중년기는 내면의 안정성과 

성장이 절정에 이를 수 있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침체와 혼란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시

기인 만큼,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든 기혼 여성의 경우 그동

안 삶의 중심을 차지했던 가족에 대한 비중이 자

녀가 성장하고 독립함에 따라 감소되면서 이전과

는 다른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신수진, 2013). 새

로운 경험에 대해 자신을 개방하고 수용하는 등 

중년의 발달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중년기

(Jung, 1971)의 기혼 여성은 가족에서의 역할이 줄

어들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 성찰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재탐색하게 된다(심순아, 정

옥분, 2004; Luong, Rauers, & Fingerman, 2015). 일

은 중년기 여성들에게 있어 심리적 행복을 예측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Lachman, Tesh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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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goroaei, 2015)로, 그들이 자아 정체감을 재확립

하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순현, 2009). 그들은 새로운 사회적

인 역할, 특히 이타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성

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자기인식을 하거나 사회에

서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데서 의미를 찾으

려 한다(김지혜, 2008; 박금자, 2002). 요컨대, 가정 

내에서의 역할 변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다시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중년기 기혼 여성들은 자아실현을 위한 출

구로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상

담 분야로 입문하는 많은 중년 여성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자아실현을 위해 상담자라는 직업을 선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상담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은 보통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로 구분된다(이연희, 

2000; George & Cristiani, 1981). 상담자들은 전문적

인 자질 함양을 위해 상담의 원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기술 학습과 훈련을 받으며, 전문가로서

의 자격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자질 외에도 상담자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적인 자

질이다. Wampold(2001)는 특정한 상담이론이나 치

료기법에 관계없이 모든 상담에 공통적인 맥락 

요인들(예, 상담자 요인, 내담자 요인, 상담관계)이 

상담 성과를 설명하는 더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관점에서는 특정한 문제나 증상

에 부합하는 상담 이론이나 기법을 적용하는 것

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나 기법을 구현하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역량과 인간적인 특성이 상담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이

한녕, 2005; 조도현, 윤호균, 1998). 특히 상담자의 

인간됨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촉진하

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 

태도, 신념을 철저히 탐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Corey, 

2017).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의 인간적인 특성은 

매우 중요하며, 상담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담자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자기성찰과 성장을 위한 실천적 삶의 

노력과 변화는 내담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

가 될 수 있다. 상담자는 개인적 자아와 치료적 

자아가 공존하는 독특한 발달구조(Rønnestad & 

Skovholt, 2013; Skovholt & Rønnestad, 1992)를 지니

고 치료적 도구로서 자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

과 상담자 자신의 사적인 삶과의 상호 연관이 깊

다고 볼 수 있다. 즉, 내담자의 극복하기 어려운 

경험을 상담자 안에서 재 경험하고, 재창조하여 

돌려줌으로써 내담자가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고, 새로운 반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한다(유성경, 2018).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 발

달은 매우 길고, 느리고 일정치 않는 과정이기 때

문에(Skovholt, 2012), 상담자는 실무 경험, 연구 경

험, 그리고 개인적 삶에서 고르게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이 배움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전문성 발달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훈련 및 자기성찰의 과정들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며,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될 때 상담자의 개인

적인 삶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중년 기혼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삶의 

큰 변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관계 속에서 돌봄의 

역할을 줄곧 수행해왔다. 이들은 중년이 되면서 

신체적 변화로 인한 갱년기 증상이 남성보다 더 

두드러지며, 가족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상담학연구

- 278 -

부부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자녀들의 성장과 

더불어 자립과 의존의 갈등이 한층 더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노부모 세대의 

부양 부담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

는 점이 다른 연령대 여성들과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이동영, 정혜정, 2019). 이렇듯 중년기라는 발

달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변화는 기

혼 여성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게 되고, 개

인적 자아와 치료적 자아가 상호작용하는 상담자

라는 전문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담 

훈련과 활동이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의 사적

인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인데, 경력단절 중년 

여성 상담자의 일의 경험을 탐색한 김을란(2015)

의 연구,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의 소진 경험을 

다룬 김창운(2017)의 연구, 상담 분야로 입문한 중

년 여성들의 진로 전환 과정을 분석한 이기쁨

(201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중년 여

성 상담자들의 상담 분야 입문 배경과 상담 훈련 

및 상담 경험을 조명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

며, 모두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상담자의 삶을 중

점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상담 훈련과 활동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

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관

심사가 아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주제에 관해 

알려진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는 주로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Eckart & 

Ziomek-Daigle, 2019; Holm, Prosek, & Weisberger, 

2015; Trepal & Stinchfield, 2012)을 중심으로 여성 

상담자들이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

는 차별과 고충(Christensen, 2013; Hermann, Ziomek, 

& Dockery, 2014; Hill et al., 2005)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상담자는 삶의 경험

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고, 상담을 통

해 배운 지식과 경험은 성찰의 과정을 거쳐 개인

적인 삶으로 확장이 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 직업

이다(Rønnestad & Skovholt, 2013).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은 전문적인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의 

균형과 통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Skovholt & 

Rønnestad, 1992), 전문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이 일

치하는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

식 습득의 훈련뿐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자기 탐색과 자기 성찰을 위한 실천적

인 노력과 점검,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이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 기울인 자기 성찰과 성장

을 위한 실천적 삶의 시도와 노력을 통해 개인적

인 삶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심

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을 위한 훈련 

과정은 전문적인 역량과 수행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하고, 인생의 

전환기에 놓인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이 상담 

훈련과 상담 수행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영역, 특

히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식과 관계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

명하고자 한다.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의 개인

적인 삶의 변화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여러 가지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있는 그대로 기

술하면서 체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삶과 개인적인 

삶의 일치와 통합을 지향하는 상담자라는 전문직 

직업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부해질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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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향상에 치중된 현재

의 상담자 교육 및 훈련에서 인간적인 자질 향상

을 위한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유용한 시

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분야로의 진로 준비 과정 혹은 진로 전환 

과정에 있는 예비 상담자들에게 전문 상담자의 

삶과 상담 훈련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

한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 여성 상담자들은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변화

를 경험하는가?’ 라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수행

되었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의 개인

적인 삶의 변화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

구하기 위해 Giorgi(1997)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본질

적 의미를 추구하는 현상이 되는 주제에 대한 경

험적 자료를 인터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집하

고, 연구 참여자의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경험했

던 현상 그대로의 의미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또한, 경험의 개인적인 기술로 출발하

는 상황적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독특

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연구 참여

자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이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가 경험한 개인적인 삶의 

영역, 특히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식과 관계에서

의 변화 경험을 풍부하고 생생하게 기술하고 분

석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이 상

담 훈련 및 활동을 통해 경험한 개인적인 삶에

서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정보원

(informant) 모집을 위해 편의적 표집 방법으로 참

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를 40세에서 60세의 연령대에 

속하는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로 한정하였다. 중

년기 연령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나, 중년기에 관

한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

(Kuther, 2017; Levinson, 1986)으로, 한국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생활 연령상의 기준(채

경선, 정윤주, 2016)을 참조하여 40∼59세에 해당

하는 기혼 여성 상담자를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둘째, 공신력 있는 학회(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

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전문상담자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자로 상담 경력이 5년 이상(대학 혹은 

대학원에서의 실습 기간 제외), 학력은 석사 학위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자격증의 기준은 전문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해 학습해야 할 교과목을 이수

하고 상담 수련 과정 및 슈퍼비전을 받는 등 풍

부한 상담 훈련 경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고, 상담 경력 5년 이상의 기준은 실

제 내담자와의 상담 활동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여자들

의 기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참여자 8명에 대한 개별 인터뷰는 2019년 4월

부터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참여자에 

따라 90분∼120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 참

여자에게는 사전에 인터뷰용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체험 내용을 회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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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연령 학력 상담경력 상담관련분야 활동 경험 가족 구성

1 48 박사과정 7년 청소년, 성인 남편, 아들, 딸

2 54 석사 8년 성인, 부부 남편, 아들

3 43 석사 7년 청소년, 성인 남편, 딸, 아들

4 41 석사 8년 청소년, 성인 남편, 아들, 딸

5 55 박사 10년 성인, 부부 남편, 딸 2명

6 52 석사 5년 특수학생, 청소년, 성인 남편, 아들, 딸

7 56 박사과정 9년 청소년, 성인 남편, 아들 2명, 딸

8 46 석사 9년 청소년, 성인 남편, 아들, 딸

Table 1

Participant Demographic Information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인터뷰용 질문지는 문

헌 고찰과 연구자의 전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

하였으며, 최종 질문지는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 1인과 박사학위 소지자 1인

의 자문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반 구

조화된(semi-structured) 형식의 인터뷰는 “상담 훈

련과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삶에서 변화된 부

분은 무엇이었나요?”라는 핵심 질문으로 시작하

여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생긴 변

화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가족들과의 관계에

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가족 외의 다

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

나요?”와 같이 변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인터뷰 내용

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분석을 위해 

축어록으로 작성되었다. 축어록에 더해 참여자의 

특성, 인상과 느낌, 비언어적 표현과 태도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현장일지와 인터뷰 과정에

서 발생한 연구자의 반응이나 생각을 정리한 연

구 노트를 작성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식별 

단서가 드러날 수 있는 내용(학교명, 지리명 등)은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좀 더 큰 유목으로 기재하

였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 전 서면

으로 비밀 유지와 익명성의 약속, 자발적 연구 참

여와 철회,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인터뷰 내

용의 녹취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 설명서 형태로 

제시한 후 참여자가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두로 추가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

다. 녹취한 인터뷰 자료를 전사하여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의 4단계에 따라 분석하였

다. 1단계는 참여자들의 녹취 전사 자료를 반복적

으로 읽고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의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변화 경험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전

체적인 윤곽을 잡았다. 2단계에서는 전사된 인터

뷰 자료의 텍스트 내용을 반복적으로 숙독하며 

의미 단위에 밑줄을 긋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137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

다. 3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 단위들에 나타난 주

제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적절한 



이명진․장유진 /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가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경험한 개인적인 삶의 변화

- 281 -

심리학적 용어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식의 

언어로 기술하였으며 각각의 의미 단위를 포괄할 

수 있는 하위 구성요소와 이 하위구성요소들을 

좀 더 상위에서 포괄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나누

어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52개의 하위 구성

요소와 14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마지막 4

단계는 도출된 의미 단위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하

는 단계로, 변형된 의미 단위 속에 포함된 통찰을 

일관적인 기술로 통합 및 종합하였다.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체험 현상에서 가능한 떨어져 일반적이

고 구조적 진술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

으로 5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결  과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137개의 의미단위를 

분석한 결과,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의 개인적

인 삶에서의 변화경험은 Table 2에 제시한 것처럼 

52개의 하위구성요소, 14개의 구성요소, 5개의 주

제로 요약되었다.

나에 대한 이해와 돌봄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공부와 활동을 

하면서 그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이들은 집단상담 참여, 슈퍼비전, 

교육 분석, 사이코드라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

련과정, 공개사례발표, 상담 장면 등의 다양한 훈

련을 통해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일부 참여자들에게 특정한 훈련 활동이 변

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 2는 완벽

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방어하며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사례발표를 하면서 알아차리게 되었

고, 참여자 3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언으로 인

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육 분

석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점

을 깨닫게 되면서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

었다고 한다. 참여자 5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

련 과정 중 ‘자기 성찰 에세이’를 쓰면서 타인에

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 간의 

간극을 서서히 인지하게 된 경험을 개방하였다. 

참여자 1과 7은 특정한 훈련이 준 계기보다 상담 

훈련 과정에서 참여한 전반적인 활동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면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모

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들 모두 자신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처

음으로 맞닥뜨렸을 때에는 매우 혼란스럽고 복합

적인 감정이 들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

신을 막고 있었던 어두운 자아를 피하지 않고 마

주하면서 위로와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아픈 깨달음을 얻은 과정들이 있는 그대

로의 자신을 수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구술

하였다.

이상심리학에서 MMPI 자기분석과 성격분

석을 하면서 엄청 무너졌죠. 제가 갈등이 없

게 하려고 굉장히 자기 보호가 강했었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적나라하게 방어하는 나를 

인정하고 그걸 레포트를 써서 발표해야 하는

데 너무 떨렸어요. 발가벗겨지는 것 같고 드

러내는 게.. 아픈 나를 만나게 된 거죠. <참여

자 8>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게 되면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

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

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자 1, 2, 6은 주변 사람들

에게 장점만 보여주려 애를 썼으나 단점 역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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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나에 대한

이해와 돌봄

새로운 나를 보게 됨
과거에 몰랐던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됨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를 알게 됨

나를 수용하고

자기다움의 태도를

체화함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게 됨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려 함

결핍이 채워지고 내면의 힘이 생김

중년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내 자신을 돌보게 됨

나를 돌아보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

체력의 한계로 건강과 상담의 질을 위해 스케줄을 조정함

갱년기를 겪으며 몸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려 

노력함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절감함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김

상담경험과 연륜으로 포용력이 넓어지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됨

가치관의 우위가 변함

젊었을 때 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

나와 타인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수용

다른 관점으로

가족구성원과 지인들을

바라보게 됨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를 배우면서 가족들을 다

시 보게 되었음

나를 불편하게 했던 대상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헤아림

단점보다 장점을 더 보려고 노력함

가족들이 나를 위해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게 됨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음

이정도만 해도 고맙다 생각하게 됨

모든 존재는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을 깨달음

모든 사람은 각개의 환경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

상담공부와

삶의 경험이 더해져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커짐

자기 수용이 되면서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됨 

나이가 듦에 따라 시부모와 친정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

게 됨

다중역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됨

Table 2

Themes E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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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갈등의

원인에 대한

규정과

대처방식의 변화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함

남편과의 의사소통방식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함

상대의 잘못보다 내가 만든 불편한 감정이었음

문제해결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됨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함 

상담에서 효과적이었던 기법을 가족들에게 적용

심리검사 해석내용을 남편에게 개방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힘

상대방의 말을 차분히 들어줄 수 있게 됨

자녀와의 갈등 시 참고, 들어주며, 기다려 주게 됨

자기표현을 격려하고 도와줌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줄여 갈등의 횟수를 줄임 

지인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함

연륜에서 오는 여유와

배짱이 생김

상담과 갱년기를 겪으며 내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배짱을 

얻음

갈등상황에서 과거보다 의연해짐을 느낌

균형 있는

관계로의 재정립

기능적인 가족을 위한

관계정립을 시도함

융합된 원가족에서 자기분화가 이루어지게 됨

가족들 간에 친밀함의 균형을 조정하게 됨

부모화된 나에서 딸의 역할로 제자리를 찾아감 

부모님과 비슷한 성향의 내담자의 이해로 부모님과 사이가 개선됨

다중역할의 부담을

내려놓음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한 틀에서 벗어남

다 잘할 수는 없음을 알고, 할 수 있는 것만 함

다중 역할의 압박과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됨

지인들과의 관계를 재고하며

변화를 시도함

소외가 두려워 참여했던 모임을 정리하게 됨 

친구와 적절한 거리를 두며 관계를 유지함 

지속적인 공부와

성찰을 통한

성장의 삶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자 함

불편한 정서가 다 해소되지는 않았음

상처가 아직 있어 작업이 더 필요함을 느낌

상담하기 전보다 좋아졌으나, 현재도 해결과정 중에 있음

자녀와의 갈등 시 나의 역동과 맞물려 힘들지만 노력하는 과정에

서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낌

인생의 후반전을

공부와 내면의 성장으로

채우고자 함

남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려짐 

평생 내담자와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알게 됨

끝이 없고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성찰이 필요함 

Table 2

Themes Emerged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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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참여자 4, 8은 스

스로에게 부여한 엄격한 잣대를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진술

하였다.

집단상담 주제가 ‘괜찮다. 너 그대로 괜찮

다.’였거든요. 저를 비난하지 않는 거죠. 과거

의 모습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훅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도 인정

하고 ‘나오면 안 돼’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는 나올 수 있구나..’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

는 거죠. 스스로를 많이 지지하고 수용하고... 

<참여자 8>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 훈련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참여자들은 과

거와 다르게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생각들을 표

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모든 참여

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경험이었다. 참여자 1

은 사이코드라마를 배우면서 오랫동안 억압해 왔

던 분노의 감정을 발산하게 된 후 가벼워짐을 느

끼고 감정의 억압이 주는 위험을 깨닫게 되었고, 

참여자 2는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자신이 감정과 

표현을 억제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한

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서 반응을 민감하게 알

아차리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참여자 5, 8은 시댁에

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될 때 과거와 달리 

완곡하면서도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참여자 4는 친정어머니의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인해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점을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어머니의 이

해를 얻어내는 등 불편한 감정을 담아둠으로써 

생기는 긴장감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참

여자들은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

을 알아차리고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그

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어 서

서히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설

명하였다.

자기표현을 내가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내가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견을 훨씬 많이 하게 

되었고, 하는 방법도 달라졌죠. 조금 더 세련

되어졌다고 해야 하나? 내담자를 만나면서 코

칭하거나 ‘I-Message’ 그런 거.. 그렇게 했던 거

를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축어록을 풀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돌아간다고 할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자기 메시지인 거죠.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런 거.. 

<참여자 5>

한편, 참여자들은 중년의 시기가 되면서 갱년

기와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연로하신 부모님

을 떠나보내게 되면서 삶의 유한함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

보며 삶의 가치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자

신과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담 공부와 활동에서 배

웠던 감정의 알아차림의 중요성과 함께 몸의 신

호를 더욱 민감하게 알아차리려 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50대 전후 연령의 참여자들에게 주로 나

타난 변화였다. 참여자 5는 상담자의 자기관리가 

중요함을 깨닫고 운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자

신의 스케줄을 짜며, 참여자 2, 7은 몸이 지치지 

않도록 소화 가능한 상담 케이스만 배정받는다고 

한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의 소중

함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효과적인 상담 성과를 

위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스케줄을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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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하고 

있었다.

중년이고 갱년기라 체력이 안 되면서, 내가 

건강하고 활력이 있고 활기차야 상대방하고도 

연결이 잘 되겠구나.. 그럼 나를 귀하게 여겨

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년기 이후

에 부딪히면서, 갱년기라 그런지 건강하게 나

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행복하지 않겠

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1>

상담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관리인 

거 같아요. 상담자 초반에는 시간표에 꽉꽉 

채워서 달렸는데, 지금은 중간중간 여유 있게 

쉼표를 많이 넣고.. <참여자 5>

참여자들은 많은 인생 경험과 상담 훈련을 통

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면서 여유와 포용

력을 갖게 되어 작은 것에 감사하며 과거보다 자

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 1은 자신이 정해놓은 틀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으나, 현재는 외적인 조건보

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게 되

었고, 참여자 7은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성격이었

는데 상담 활동을 통해 많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포용력과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나이의 변화도 있겠고, 상담을 해서 변한 

것도 있겠죠.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참여자 1>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 훈련과 활동 경험을 통

해 내면의 결핍이 채워지고 스스로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었던 참

여자 3, 4 ,6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서 자신이 특정한 패턴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자신감을 갖

게 되었으며, 참여자 7은 청소년기에 낮은 사회성

으로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부

족했던 자신의 영역이 채워지면서 해결하지 못한 

발달 과업을 뒤늦게나마 완수하게 된 것 같아 내

면의 힘이 생겼다고 고백하였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의 시선에 

전전긍긍 했다면, 지금은 그런 시선에서 자유

로워지고, 내가 나를 제대로 보면서 내 주관

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게 나한테 힘

이 된 거 같고, 그게 많이 변한 거 같아요. 

<참여자 3>

나와 타인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수용

참여자들은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

졌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에 상담훈련과 활

동이 더해져 가족 및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4는 과거 남편에게 가졌던 비합리적인 기대치가 

있었기에 실망과 서운함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참여자 8은 자신의 가족을 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핍을 남편이 채워주길 

바라고 요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교육 분석 받을 때 선생님이 남편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남편 

편을 드는 거 같아서 속상했고 억울했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중략) 나중에 돌이

켜 보면,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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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나.. 좁은 시야로만 보

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었죠. <참

여자 3>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헤아리게 되면서 모든 존재는 소중하고 존중받아

야 함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된다. 특히 청소년 상

담을 하면서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바라볼 수 있

게 되어 자녀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감

사함을 느끼게 된 참여자들도 있었다.

‘건강하게 학교만 다니는 것만으로도 고맙

다 고마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바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중략) 그전에는 아이의 단점

만 보이고, 지금은 장점이 많이 보이고, 하는 

것 마다 고마워요. <참여자 4>

참여자들은 다양한 상담훈련을 받게 되면서 가

족 안에서 존재했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인 관

점으로 조망하게 되고, 가족 역동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 가졌던 원가족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변

화를 체험하게 된다. 참여자 2, 3, 7은 집단상담과 

가족상담 공부를 통해 원망스러웠던 과거 부모님

의 말과 행동에 대해 그 당시의 그 상황에서 그

분들은 최선을 다하셨고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헤아리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6은 오히

려 상담 공부 전에는 작고하신 아버지에 대해 의

식적으로 좋은 모습만 생각했었는데, 가계도 분석

을 하면서 서운함과 원망이 올라와 당혹스러웠으

며, 힘든 마음을 어머니에게 쏟아내고 나니 아버

지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왔다고 하였다.

아버지를 무조건 좋게만 봤던 것들.. 어떻게 

보면 방어하느라 좋은 것만 보려고 했던.. 근

데, 가족 상담 공부하면서 그게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상담자가 되면서 외면하지 않고, 처리

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엔 당혹스러운 감정들이 생겼고,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리움이 솟아나더라고요. <참

여자 6>

한편, 참여자들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며느리 역할에 대한 정서적인 부담을 갖

고 있었는데 불편한 존재로만 여겼던 시부모님들

에 대한 시각도 일정 부분 변화하게 되었다고 한

다. 참여자 2는 시어머니의 행동 이면에 있는 마

음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여유가 생겼고, 참여자 3

은 어린 시절 지속되었던 아버지의 구박으로 시

댁 식구들 역시 본인을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하

여 스스로를 힘들게 했음을 깨달았으며, 참여자 5

는 친정에서의 부모화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며

느리로서 필요 이상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는데 

세대와 문화의 변화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는 점을 알게 되면서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한 정

신적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장녀이고 맏며느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충

실히 했던 사람이죠.. 무슨 행사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문화의 차이였고, 그 시

대엔 가부장 문화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

들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들은 그들의 삶, 

나는 나의 삶, 다른 거죠. 한결 편해졌어요. 

<참여자 5>

갈등의 원인에 대한 규정과 대처 방식의 변화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공부와 훈련을 

거치면서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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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는 방법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들

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의 책임인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이전과는 달리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2, 4, 6은 남편과 갈등

하는 원인에 자신의 잘못도 있었음을 깨닫게 되

었으며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가능

하면 완곡한 표현으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

이려고 노력했다. 참여자 1, 8은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전적으로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맞춰줬

으나, 대학원에서 가족 상담을 배우면서 자기주장

을 하기 시작했고, 당혹스러워하는 남편의 저항에 

맞서 격렬하게 싸우는 과도기를 거쳐 현재는 서

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내가 그동안 남편한테 했던 의사

소통 방식은 어떤 거였을까? 생각해봤는데 그

전에 굉장히 저는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고 

싫으면 싫다는 표현은 다 하고.. 상담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굉

장히 많이 생각했던 거 같아요. 앞으로도 그 

방식대로 한다면 또 결국 같은 반응을 보일 

거고 갈등 속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참여자 6>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좋은 기법이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자신의 

삶에도 적용해보면서 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된다. 참여자 2, 5는 부부 상담에서 활용했던 ‘나 

전달법(I-message)’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적용하여 

갈등 완화에 도움을 받았고, 참여자 4는 부부 모

두 방어적인 면이 있어서 자신의 심리검사 해석 

내용을 남편에게 개방하고 소통함으로써 서로의 

기질과 성격을 알고 오해를 줄여 나갔다.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내 생활과 상담

실에서 말하는 가치관들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

랐는데, 몇 년을 하고 나니, 상담하고 집에 와

서 우리 부부를 봤을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고요. 남편과 다툴 때 부부 간의 대화법을 하

게 되고, 구체적으로 좋은 기술들을 내 일상

에서 쓰게 되었어요. <참여자 2>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

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참여자 5, 7은 이전보다 자

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참고, 기다려주고, 들어줄 

수 있게 되었고, 문제의 원인을 탐색한 후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성찰 작업을 한다

고 구술하였다.

감정을 스탑할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화가 나면 그 순간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일단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하고 멈출 수 있는 게.. 나중에 시간이 좀 흐

르고 나면 ‘나는 이랬는데. 이거는 너가 잘못

한 거 같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7>

또한, 참여자들은 동료나 지인과의 갈등 상황

에서도 대처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참여

자 4는 친한 사람에게 서운함이 생기면 더 상처

받을까 두려워 피하기만 했었던 과거와 달리 상

대방의 생각을 직접 물어보며 감정을 풀려는 용

기가 생겼는데, 내담자에게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

했던 상담의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자신도 지

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6은 단편적으로 사람을 보고 고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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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있어 직장 동료와 갈등 시 관계를 단절하고 

거리를 두었지만 지금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예전 같으면, 싫어하

는 단어로 표현해서 안 좋게 가서 끝냈을 상

황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었죠.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는 가를 배

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6>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건강한 자기표현의 중요

성을 깨닫고 실천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상대

방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참여자 4, 8은 상담에서 정서중심 치료적 접근을 

적용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정서를 알아차리고 표

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실천하도록 도왔고, 참여

자 6, 7은 남편에게 자기표현이 왜 중요한지 알려

주고 자신이 먼저 실천하면서 남편 역시 자기표

현이 늘었다고 한다.

내가 같이 성장하면서 아이가 보이기 시작

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표현을 시작하다 보니 내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거 같

아요. <참여자 4>

또한, 참여자들은 중년의 나이 듦과 상담 경험

이 서로 상호작용과 통합을 통해 자기주장이 강

해지고 배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예전에 없던 배짱이 생기고 내 주장이 강해

진 걸 가끔 집단을 가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나이가 준 효과인지, 상담을 배워서 준 

효과인지..’ 동료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둘 다인 것 같다’고 ..(웃음) <참여자 7>

균형 있는 관계로의 재정립

참여자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해 가면서, 자신이 가족 및 기타 지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된다. 자신의 가족 구조를 분석해봄에 따라 정서

적인 건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

게 되고, 역기능적인 가족구조에서 균형 있는 건

강한 관계로 재정립을 시도했다. 참여자 5는 친정 

부모님이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

고 융합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원래의 자리인 딸

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참

여자 8은 친정어머니가 자신을 지나치게 편애하

여서 자매들 사이에서 늘 곤란한 입장이었는데 

집단상담을 통해 원가족 내의 정서적 역동을 이

해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머니와 의식적으로 거리

를 두며 어머니의 관심이 언니들에게 나누어지도

록 조율하기 시작했다. 참여자 6은 융합과 분리 

관계를 배울 때 자신의 역동으로 큰아이를 밀어

내고 작은 아이는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깨닫고, 

적절히 균형을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또, 참여자 5, 6, 8은 주어진 많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과 부담을 내려놓고 내

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가족에게 적절한 도

움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가 만든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상담적 용어로 말하면, 병리적인 구조였는

데, 병리적이지 않은 구조로 재구조화 한 거

죠. 딸의 위치로 내려오고..각자 제 위치로 간 

거죠. (중략) 딸로서의 역할을 내가 하고, 아닌 

거는 차단시켰다 보니 내가 딸의 자리를 찾았

듯이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부모님의 자리를 

찾으셨죠.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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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자 1은 친정엄마와 유사한 성향의 내

담자를 상담하게 되면서 엄마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관계에서 지금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오래된 친구처럼 지낼 수 있

게 되었다.

내가 만났던 내담자를 보면서 엄마의 긍정

적인 면도 알게 되었어요.. ‘왜 난 미워만 했

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까지 했으

면 전화하자.’ 생각이 들면서 전화해서 할아버

지(엄마의 시아버지) 욕을 같이 실컷 했어요

(웃음). <참여자 1>

참여자 6은 배우자와의 심한 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후, 상담을 배우고 부부 상담을 진행하면

서 자신의 과거 부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

었다고 한다. 자신의 잘못도 있었음을 성찰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재결합에 이르게 되었다.

대학원 가기 2년 전 이혼했을 땐 백프로 남

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중략) 부부상담 

2∼3년 정도 진행하면서 ‘우리 부부의 문제는 

뭘까? 그 사람 성장 과정을 이해하니 그 사람

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중략) 아마 상담을 

안 했다면 아마 남편하고의 재결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고요. 시도조

차 안 했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였고 완전 달라졌죠. <참여자 6>

참여자들은 가족뿐 아니라 친구나 동료 관계에

서도 관계 유지를 위해 감내해야 했던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두려움, 피로감 등의 감정적인 소모

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를 느

끼게 된다. 참여자 2, 5, 8은 자신을 소외 시키는 

것이 두려워 내키지 않은 만남을 억지로 유지하

던 것을 중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게 되었다. 참여자 7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과거에서 벗어

나 타인에 대한 공감, 친밀감을 체득한 이후 마음

을 열고 친밀한 관계가 주는 즐거움과 여유를 누

릴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6은 고정관념이 강해

서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면 단절을 하곤 했었는

데, 지금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과 관계

를 유지하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

사적인 만남을 안 했죠.. 싫어하기도 했고. 

조금씩 바뀌면서 친밀한 관계의 만남을 해보

기 시작했죠. (중략) 훨씬 자유롭게 나누게 되

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 지금 만나면 저보고 

변해도 너무 변했대요. <참여자 7>

지속적인 공부와 성찰을 통한 성장의 삶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공부와 훈련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결핍과 어려움을 마

주하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이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노력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상

처와 갈등이 너무 깊거나 오래도록 지속된 일부 

참여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

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토로하였다.

엄마에 대한 갈등은 ‘고생하시고 옛날 분이

시고, 그래서 그러셨을 것이다’ 그런 거는 머

리로는 이해되고 마음 아프고.. 하지만 마음속

에서 그런 서운함. 나는 좀 차별대우해서 챙

겨주지 않은 것 같은, 그 서운함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상담 배우면서도 계속 그 마음은 

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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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자들은 다른 가족관계에 비해 부모 

역할의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상담 활동

을 통해 자녀와 소통이 좋아지고, 자녀에 대한 이

해도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자녀를 바른길로 이끌

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적절한 통제와 

허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 지금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고민하

며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자녀와 역동이 가장 쎈 거 같고.. 부모 자식 

간에 힘든 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부부관계

는 말이라도 막 할 수 있고.. (중략) 나의 역동

과 맞물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때 또 나

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왜 여기서 

이것이 힘들까. 쟤가 저렇게 하는 게 왜 나는 

확 거슬릴까’, 들어가다 보면 걔 때문에 힘들

었는데 결국 이게 내 작업이 되는 거죠. <참

여자 5>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수

련 경험을 쌓았지만, 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공부

와 자기성찰의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참여자 

3은 석사를 졸업하고 나면 큰 고민은 없어지고 

인생에 대해 많이 깨달을 거라 기대했지만, 자신

과 타인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 여전히 계속되어

야 함을 알게 되었고, 참여자 5, 6은 자신감이 많

이 생겼지만 상담을 하면 할수록 다양하고 복잡

한 인간에 대한 수용력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하

였다.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존재구나.. 인

간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계속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서 저를 보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

어질, 상담자 자신이 가장 큰 도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질 작업인 거 같아요. <참여

자 5>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 경

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

전체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본질

적인 의미를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구조(Giorgi, 2004)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상담 공부와 훈련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마주하게 되

었다. 자신에 대한 인식 확장과 통찰을 준 상담 

훈련 활동들은 집단상담, 교육분석, 수퍼비전, 자

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 과정 등 다양했으나 변화

에 대한 동기를 촉진시킨 활동들은 참여자마다 

상이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

며, 자신의 신체 반응과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

릴 수 있게 되면서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새로운 자기이해와 수용이 가

능해지고 자기다움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 데

에는 상담 훈련 및 활동의 경험들과 더불어 중년

이라는 발달적 시기가 준 영향도 있었다. 참여자

들은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부모님과의 사별을 경험하면서 유한한 삶을 자각

하고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의미를 재구성하게 

되었으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를 돌보는 삶으

로의 변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통합된 자기이해가 

깊어질수록 참여자들은 가족 및 타인들의 개별성

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졌다. 인간의 다양성에 대

한 이해와 존재 그 자체로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배우자와의 다름

을 인정하며, 시댁과 원가족에 대한 인식이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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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그들은 사회적 대인관계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힘이 생겨나게 되었다. 참여

자들은 상담 훈련과 활동 과정에서 그 효과를 체

험한 상담 이론과 기법을 자신의 삶에서도 적용

하여 갈등의 원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

고 대처방식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능적인 가족을 위해 관계를 재정립하고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가정에서 다중역할을 해왔던 참여

자들은 풍부한 인생 경험과 연륜에서 오는 여유

와 의연함을 상담자로 성장하는 데 자원으로 활

용하면서 사인으로서의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이 

상호 호혜성을 가지는 선순환 구조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의 상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진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들은 상담 공부와 활동

을 통해 얻게 된 관조와 성찰의 태도 덕분에 담

담히 그 상흔을 치유하며 성장하려는 노력을 이

어갈 수 있었다.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이 개인

적인 삶에서 변화를 견인하게 된 배경에는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의 태도’와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능동적인 실천 의지와 노력’이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가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경험한 개인적인 삶에서의 변화를 

현상학적 연구 절차를 활용하여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8명의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를 심층 인터뷰하여 분석한 결과, 52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14개의 구성요소, 최종 5개의 주

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

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은 상담 공부와 

일을 통해 자신이 치유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

였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절반의 상담자들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분

야에 입문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실

제 다수의 선행연구(김창운, 2017; 이원재, 정남운, 

2018; 최희주, 김영근, 2020)에서도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동기 외에,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상담 분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수

라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참여자들 중 다른 동기

로 상담자의 길을 걷게 된 경우에도 상담 공부와 

훈련을 거듭하면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

결 방법을 터득해 가면서 자신 또한 성장하게 되

었다고 진술하였다. 상담 공부와 훈련을 통해 참

여자들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새롭게 이

해하게 되었고, 이질적으로 여기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문제

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

었다고 한다. 이는 상담 자체가 사람의 삶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이 도

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김정현, 2014), 내담자를 

만나면서 삶에 대한 용기를 배우고 성장에 대한 

믿음과 자기 수용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

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허재경, 신영주, 

2015)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김정현(2014)은 여성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업적인 자기효능감 및 만족

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였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 상담자들은 상담 활동으로 얻은 내적 성취

감과 가족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상담자 자

신이 도움을 받은 경험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유

사하게 허재경과 신영주(2015)는 여성 상담자가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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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 성장의 노력을 하게 되

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 선행 연구는 참여자들의 

연령을 중년으로 특정하지 않고 다른 연령대의 

참여자들도 포함한 연구로 주로 전문적인 영역에

서의 경험을 다루었으며, 상담자라는 직업이 개인

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기에 상담 

활동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도움을 주게 된 점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탐색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삶에 대

한 회고와 재성찰의 과정이 상담 훈련 및 활동이

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만나 내적 성장으로 이어

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중년기 발달과정 속의 여성 상담자들이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의 변화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본 연구의 발견은 고

유하고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은 상담 활동을 

통해 경험한 적절하고 유용했던 상담이론과 치료

기법 등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일부 참여자는 부부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에

게 강조한 의사소통 방식을 자신은 과연 적용하

고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하게 되었고, 갈등 상황

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상담자로서 상담할 때 효

과를 보았던 ‘나 전달법(I-Message)’을 사용하여 관

계 개선을 경험하였다. 정서중심치료의 상담이론

과 기법을 사용하였던 참여자는 자신의 자녀에게

도 감정을 알아차리도록 하고 표현을 독려하여 

자녀와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의 참여자 중 일부는 가족상담 이론과 가계

도 분석을 배우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객관적

인 이해와 수용, 기능적인 가족으로 재정립을 하

기 위한 시도와 노력 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어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상담 활동을 통해 자

신이 성장하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 변화를 경험하고 함께 혜택을 본다는 김을란

(2015)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김을란

(2015)의 연구는 경력단절 중년 여성 상담자의 일

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탐구한 것으로 상담 활

동을 통해 가족에서의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되어 

가족 관계가 질적으로 나아졌으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된 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

되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하

지만 그러한 변화는 상담자가 자신의 일을 통해 

겪은 전반적인 경험의 구조 중 일부 구성요소로 

단편적으로 기술되었으며 그 과정과 내용을 자세

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년 기

혼 여성 상담자들이 경험한 인간관계와 관련된 

사고의 전환과 적용점, 시도와 노력의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조명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보다 정교화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상담 훈련과 실제 

상담 활동을 통해 얻은 배움을 자신의 삶을 돌아

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

한 인식과 대처방식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관계

의 질이 향상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

이다.

셋째,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와 무한하지 않은 삶을 자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일과 건강, 여러 

역할들 사이에서 균형의 지혜를 터득하고 자기 

돌봄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몸이 보내는 신호 역시 민감

하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자신이 건강해야 상담과 

개인 생활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

닫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컨디션 유지를 위해 적절한 휴식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담 스케줄로 조절하는 등 자기



이명진․장유진 /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가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경험한 개인적인 삶의 변화

- 293 -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천하고 있었다. 상

담자의 자기 돌봄은 개인적인 삶에서의 대처 전

략을 넘어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복지를 위한 윤

리적 책무라 할 수 있다(강현주 외, 2016; Foster, 

2010). 상담자 발달 과정에서 상담자 스스로 자신

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왔

다(허재경, 2009; Haynes et al., 2003; Skovholt, 

2001). 내담자를 돌보는 것과 상담자 자신 스스

로를 돌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Skovholt(2001)의 제언과 같이 중년 기혼 여성 상

담자들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현재 자신에게 무엇

이 중요한지 생각해보며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

력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이는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이 다루어야 할 발달 과업인 동시에 상

담자 발달을 위해 필요한 태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변화된 참여자들의 삶을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이 자신의 개인

적인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경험들이 상담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 토대와 기

반이 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본 연구가 중년 기

혼 여성 상담자의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변화 경

험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 결과 기술에서는 제외

하였으나 인터뷰 내용의 전후 맥락을 볼 때 그들

의 삶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상담자가 

되기 전 자신이 상담을 받아본 경험과 타인에 대

한 일상의 조력자(natural helper)로서의 경험이 상

담자로서의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에 더해, 일부 참여자들은 결혼 이후 축

적된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경험들도 상담 수행

에 유익한 도움이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예를 들

어, 참여자들 중 일부는 오랜 기간에 걸친 부부 

갈등의 경험이 현재 부부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

었고,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과 소통을 위한 노력

들이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에 체험적 지혜를 주

었다고 한다. 또한 한 참여자에게는 장애아동을 

키우며 겪었던 많은 시련과 좌절, 극복의 경험이 

내담자의 감정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해준 자원

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담 분야 입문 이

전의 경험과 결혼을 통해 겪게 된 다중역할의 경

험이 참여자들의 상담 수행이나 상담자로서의 성

장에 도움을 주었는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

들과 함께 고려해 보면, 내담자의 변화 및 성장을 

위한 상담 훈련 과정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러한 변

화 경험은 다시 상담 장면으로 전환되어 전문적

인 역량 향상을 도왔다는 점에서 상호 호혜성을 

갖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Rønnestad와 Skovholt(2013)은 상담자의 발달 과

정은 매우 길고, 느리고 일정치 않은 과정으로 점

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해 상담자의 

개인적인 자아와 전문적인 자아가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상담자는 개인적인 삶과 전

문적인 삶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실무 경험, 연구 

경험, 그리고 개인적 삶의 경험을 통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이 배움을 통합할 수 있어

야 한다(Skovholt, 2012). 이는 상담자가 치료적인 

도구로 자신을 활용하므로 상담자 자신이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 전문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에서 

체득한 배움이 내담자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참여자들의 변화경험은 개인적

인 삶에서의 경험이 상담자로서 자원이 되고, 상

담에서 경험한 것이 다시 개인적인 삶에 긍정적

인 변화로 이어지는 상승적 상호작용의 구조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은 스스로가 완

벽하지 않음을 깨닫고 상담자로서, 또 한 개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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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장을 위해 현재도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고백하였다. 참여자들 중 상담자가 되기 

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

은 경우가 있었고,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던 참여

자라 하더라도 살아오면서 갈등의 위기와 상처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상담공부 외에 

장기간의 교육 분석, 슈퍼비전, 수련과정, 집단상

담 참여 등으로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한 노력을 통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 경우

도 있으나, 개인의 심리적 상처와 갈등이 너무 깊

거나 오래도록 지속된 경우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구술하였다. 현장 노트와 연구 노트의 기록 내용

을 통해 이렇게 표현된 참여자들의 진술들의 행

간을 읽어보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

를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여기

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노

력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한, 결국 개인적인 성장

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는 인지적, 신체적 기능이 쇠퇴함(Lachman et al., 

2015)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의 경

우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는 능력

이 증진되고 정체보다는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

(Levinson, 1986)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자신의 고통과 상실, 회복

의 경험들은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유성경, 2018),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고도의 인

내와 수용을 얻게 된다는 Skovholt(2005)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경험적 증거라 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개방된 자세와 해결을 위

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개인으로서의 성

장뿐 아니라 상담자의 전문적인 발달에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참여

자들이 언어적으로 표현한 경험 외에도 그러한 

진술에 반영된 심리적(예, 지각적, 인지적, 정서적, 

상상적, 언어적, 행동적) 과정을 탐지하는 것을 중

요하게 본다(Wertz, 2005). 참여자들의 언어적 진

술을 바탕으로 도출된 주제와 현장일지, 연구노트 

등을 토대로 파악한 진술이 이루어진 인터뷰 전

후의 맥락 및 인터뷰 상황에서의 비언어적 단서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의 발견점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은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

합적 이해를 도모하고 수용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내적 성장을 일구어 냈으며, 가족 및 대인관계에

서 야기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

처방식을 구성함으로써 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변

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고 지속적인 공부

와 노력이 평생 수반되어야 하는 상담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

천하고 있었다.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이 이러

한 변화의 과정을 일으킨 기저에는 자신 및 타인

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성찰적

인 태도가 있었으며,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실천적

인 노력이 공통적으로 작용했음을 본 연구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찰적인 태도와 실

천적인 노력의 적용이 개인적인 삶에서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탈맥락화된 상담 지식과 기술 위주의 교

육이 지배적인 상담자 교육 및 훈련 과정(김진숙, 

2005)에서 상담자의 자기이해와 성찰을 촉진시키

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가 개인으로서의 사적인 삶과 전문가로서

의 삶의 상호연관성 및 호혜성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마음챙김(심지은, 윤호균, 2008)이나 성찰

적 글쓰기 프로그램(김민경, 이정미, 2018)과 같은 

성찰능력 함양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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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훈련 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방안(황주연, 정남

운, 2010)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상담교육

자와 슈퍼바이저의 경우 상담수련생이나 상담자

를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수동적인 수용자로 간

주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적 상담 지식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상호 간 유사성

과 차이점을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통찰과 발견을 

도출할 수 있는 지식의 생성자로 인식하려는 노

력(김진숙, 2005; 허재경, 2009)이 필요하다. 이러

한 노력이 있을 때, 상담수련생이나 상담자들은 

특히 이론이나 기술 교육, 상담사례 수퍼비전 등

을 통해 획득한 통찰과 지혜를 사적인 삶의 영역

에 적용하여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선행연구 고찰과 지식의 범위 내에서 

본 연구는 상담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이 상담 훈련과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 경

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최초의 경험적 시도였다. 

중년의 여성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은 상담 수련생 혹은 상담자로서의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의 흐름에서 본 연구는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

의 전문적 삶의 영역이 아닌 개인적 삶의 영역에

서의 변화 경험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상담

자로서의 삶이 사적인 삶의 영역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

구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삶과 개인적인 삶의 일

치와 통합을 지향하는 상담자라는 전문직 직업인

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부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해는 특히 상담 분야로 진로를 준비 중

인 예비 상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인적인 자아와 전문적인 자아

의 긴밀한 관련성 및 개인적인 삶과 전문적인 삶

의 선순환적인 호혜성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

는 전문적 역량 증진에 초점을 둔 현재의 상담자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인간적인 자질 향상을 위한 

성찰적 태도의 증진이 중요한 목표로 추가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

이 보고한 일부 변화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년기

의 발달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담 훈련과 

활동으로 촉진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웠고 사

실상 그러한 구별이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

단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년기 이외의 연령대에 

속하는 여성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의 구

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상담 훈련과 활동이 

기여한 변화를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실상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

험을 분석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참

여자들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삶의 내러티브와 역

동을 생생하게 기술하지는 못하였다. 참여자 개개

인의 경험은 모두 상이한 배경과 맥락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을 조명하기 위해

서는 내러티브 분석과 같은 대안적인 질적 접근

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에서는 중년 기혼 여성 상담자들이 다양한 상담 

훈련과 활동을 거치면서 경험한 인식과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상담 훈련과 활

동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이 점이 고

려되어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상담자 교육 

및 훈련에 매우 가치 있는 아이디어와 통찰을 제

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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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Life Changing Experiences of 

Middle-Aged Married Women Counselors 

through the Counseling Training an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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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qualitatively examined the personal life changing experiences of middle-aged married women counselors  

through their counseling training and activities. Semi-structured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eight 

middle-aged married women counselors who had a master's degree in counseling and a minimum of five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proposed by Giorgi. As a 

result, 52 sub-components, 14 components, and five themes were finally derived.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were able to gain a deep self-understanding and their own changes, and to acknowledge and accept self 

differences from others, their ways of seeing and coping methods with interpersonal conflicts changed, and realign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through counseling training and activ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pursuing inner growth by studying and reflecting because there were remain tasks to be solved.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at counseling training and activities would not only enhance counselors' 

professional competencies, but also lead to positive changes in their personal lives. 

Key words : Middle-Aged Married Women Counselors, Counseling Training, Counseling Activities, Changes in Person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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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Age Education 

Counseling

experience

(Years)

Areas of Counseling Family Constellation

1 48 In a doctoral program 7 Adolescents, Adults Husband, Son, Daughter

2 54 A master's degree 8 Adults, Couples Husband, Son

3 43 A master's degree 7 Adolescents, Adults Husband, Daughter, Son

4 41 A master's degree 8 Adolescents, Adults Husband, Son, Daughter

5 55 A doctoral degree 10 Adults, Couples Husband, Daughter (2)

6 52 A master's degree 5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dolescents, Adults
Husband, Son, Daughter

7 56 In a doctoral program 9
School counseling,

Adolescents, Adults
Husband, Son(2), Daughter

8 46 A master's degree 9
Private counseling center,

Art therapy, Adolescents, Adults
Husband, Son, Daughter

Appendix

Table 1

Participant Demograph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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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Components Subcomponents

Self-awarenes

and self-care

Seeing myself in a new perspective
Being faced with the unknown part of myself

Knowing why I've been suffering

Accepting and embodying

my authentic self

Accepting me as I am

Being able to recognize my feelings and express what I want

Trying to focus only on what I can do

Fulfilling unmet needs and feeling empowered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life and

taking care of myself

as a middle-aged woman

Facing a turning point, reflecting on myself

Adjusting schedules for health and high-quality counseling due to decline in 

physical function

Being sensitive to bodily sensations in menopaus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self-care

Setting health care as a top priority.

Being more open and appreciating the little things in life with increased 

counseling and life experiences 

Changing value priorities

Being more satisfied with my life than when young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me and others

Seeing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Seeing my family in a different perspective by learning how to objectively 

understand people

Understanding why the person who caused made me trouble and did so

Seeing strengths rather than weaknesses in others

Not expecting family members to change themselves for me

Realizing that all

beings are precious

Appreciating what they are at present

Realizing that all beings are precious and should be respected

Realizing that everyone is independent with their own environment

Improving my ability to understand

and accept others due to counseling

training and life experience 

Accepting the others as they are by self-acceptance

Understanding parents-in-law and parents in my old age 

Get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others due to experiences of performing 

multiple roles 

Changing how to

perceive the causes of

and how to cope with conflict

Thinking objectively

about the causes of family conflict

Recognizing that miscommunication caused the problem with husband

Realizing that the problem was not caused by the other person, but by myself

Recognizing problem solving skill was wrong

Table 2

Themes E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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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Components Subcomponents

Changing how to

perceive the causes of and

how to cope with conflict

Making new attempts and

efforts to resolve conflict 

Applying the counseling techniques that worked with the client

Disclosing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tests to husband and knowing each other

Being able to listen to the other person

Listening patiently to my child in argument

Encouraging and helping others to express themselves

Reducing unnecessary emotional exhaustion, resulting in fewer conflicts

Trying to resolve a conflict with an acquaintance without avoiding it

Staying relaxed and having guts

due to years of life experience

Having the courage to stand up for myself through experience of counseling 

and menopause

Being more competent in conflict situations than in the past

Establishing a

balanced relationship

Making attempts to align

relationships for a functional family

Reaching self-differentiation from a fused family of origin

Trying to keep balance in intimacy with family members

Returning to the role of a daughter away from the role of a parent

Understanding my parents as I worked with the clients who are similar to 

them

Being relieved of the burden

of multiple roles

Getting out of the 'good daughter-in-law' syndrome

Trying to focus only on what I can do after realizing that I can't do 

everything

Relieving myself of the demands of multiple roles as a source of stress 

Reconsidering relationships

with acquaintances and

trying to change

Leaving the groups that I joined for fear of being alienated

Keeping an appropriate distance with friends

Pursuing personal growth 

through continual learning

and reflectio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complete unfinished business

Still having unresolved feelings to work on

Feeling that pain still remains for more work

Continuing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even though they were much better 

than before

Feeling that I am growing together in the process of making an effort although 

intertwining with my dynamics when arguing with my child(ren)

Being determined to fill later years

with study and inner growth

Making a to-do-list for the rest of my life.

Knowing that I grow up with the client for life time

Realizing the need for endless and continuous efforts and reflection

Table 2

Themes Emerged                                                                           (continued)


